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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챔스리그사나이

호날두골맨유16강행

본선5경기서모두골맛…UCL 181경기서140골

잉글랜드프로축구맨체스터유나이티

드(이하맨유)가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에안착했다.

맨유는24일(한국시간)스페인비야레

알의에스타디오데라세라미카에서열

린비야레알(스페인)과 2021-2022시즌

UCL조별리그F조5차전에서크리스티

아누호날두와제이든산초의연속골에

힘입어2-0으로이겼다.

승점 10(3승 1무 1패)으로 조 선두를

지킨맨유는최소조 2위를확보하며 16

강에진출했다.

비야레알은 조 2위(승점 7 2승 1무 2

패)를지켰다.

맨유는전반 30분호날두가시도한헤

딩슛이상대골키퍼헤로니모룰리의정

면으로향했다.

답답한0-0균형이이어지자맨유는후

반 21분브루누페르난데스와마커스래

시퍼드를투입해분위기반전을꾀했다.

그리고후반 33분마침내결승골을만

들어냈다.

비야레알이골키퍼룰리로부터빌드업

을시작하자맨유의프레드가강한압박으

로공을가로챘고,호날두가이를받아페

널티아크왼쪽에서오른발로차넣었다.

이 대회역대최다득점자인호날두는

이날 자신의 181번째 UCL 경기에서

140호골을터트렸다.

그는이번시즌조별리그5경기에서모

두골맛을봤다.

H조에서는 첼시(잉글랜드)가 유벤투

스(이탈리아)를 4-0으로 완파하고조 1

위(승점 12 4승 1패)로도약, 16강진출

권을따냈다.승점이12로같은유벤투스

는조2위에자리했다.

전반25분트레보찰로바의UCL데뷔

골로포문을연첼시는후반10분과13분

리스제임스와캘럼허드슨-오도이가한

골씩을더하면서승기를잡았다.

후반추가시간에는티모베르너가득

점에가세해4골차승리를완성했다.

E조에서는이미16강행을확정한바이

에른 뮌헨(독일)이 디나모 키예프(우크

라이나)를 2-1로 꺾고 조별리그 5연승

(승점15)을달렸다.

뮌헨의득점기계로베르트레반도프스

키는전반 14분오버헤드킥으로선제골

을뽑아내이번대회9호골을작성했다.

같은 조의 FC 바르셀로나(스페인)는

사비에르난데스감독부임후치른첫조

별리그경기에서벤피카(포르투갈)와0-

0으로비겼다.

현재16강에진출한팀은맨유와첼시,

리버풀(잉글랜드), 아약스(네덜란드),

뮌헨,유벤투스다. /연합뉴스

무자격대의원무더기투표권부여…일부종목단체는배제
판결문으로본광주시체육회부실행정 체육회장보선선거인수적용잘못

자의적규정해석으로선거영향

불공정선거논란에도개선안돼

회장당선무효판결책임론확산

광주시체육회가거센비판에직면하게됐다.

체육회장보궐선거에서자의적인규정해석등

으로선거인수를정하는등부실이판결로드러났

기때문이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전일호)는 지난 19일 광

주시체육회장선거후보자였던전갑수광주시배구

협회장과이강근씨가광주시체육회를상대로제기

한 (체육회장)당선무효의소에서이상동민선2

대광주시체육회장의당선은무효라고판결했다.

광주일보가입수한판결문에따르면재판부가판

단한쟁점은크게3가지로,전회장등의주장을대

부분인용했다.선거의뼈대를이루는선거인수적

용에문제가있다는게골자다.

승인 대의원 조항 적용, 300명 이상 선거인수

규정을어긴점,종목단체대의원수배정도하자로

판단됐다. 체육회가 적용한 선거의 룰이 법원에

서인정하지않는하자로판단된것이다.

전회장등체육회장후보2명은승인대의원조

항을체육회에서자의적으로해석해대한체육회선

수등록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46명에게 대의원

자격을인정하고선거권을부여했다고주장했다.

재판부는이에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무자격

승인대의원41명(원고가주장한인정대의원5명

은제외)을선거인에서제외했다면선거의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체육회는애초300명이상선거인을구성했다가

종목단체에배정하는선거인(대의원)일부가자격

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들을 선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선거인수를282명으로축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인 282명중 274명이투

표에참여해전갑수가110표를, 이강근이32표를,

이상동이132표를득표해당선자와전갑수의득표

차가 22표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315명(종목

단체 최소 210명+구 체육회 최소 105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판시했다.

일부 종목단체 대의원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가 요구한 자격을 갖춘 대의원 수 부족으로 럭비,

배구,밸리댄스,복싱등9개종목단체에서기본배

정이이뤄지지못하는등 13개종목단체에서모두

22명의선거인이배정되지못했다고덧붙였다.

이번판결로체육회의부실행정이드러난데다이

미예견된사태였기때문에체육회는책임을면하

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시체육회는애초선거를치르기전부터선거인수

배정을놓고참정권제한,불공정선거논란을불렀

다.

일부 종목단체 대표들은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실시되는보궐선거의특성을감안하지않는선거

인단배정기준으로육성팀대표들의참정권이박

탈당했다며 체육회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의신청서를 제출하는등반발했다. 광주시체육회

장선거관리위원도 광주시체육회장보궐선거선

거인단 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하는 등

파문이일었다. 뒤늦게시체육회와선관위가이들

의주장을받아들여뒤늦게선거인수를조정하기

도했다.

하지만, 체육회는논란이된선거규정을사실상

손질하고않고선거를치렀다.

광주한체육인은 선거과정에서이미문제가제

기됐는데체육회가이를간과해결국이같은사태

를 초래했다며 직무대행만 임명했을 뿐, 어떠한

책임과개선책을보여주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손흥민 델피에로와 찰칵

진정한레전드만나영광

손흥민(29 토트넘 홋스퍼)과 이탈리아 축구의

전설 알레산드로델피에로(47)가만났다.

손흥민은24일(한국시간)자신의사회관계망서

비스(SNS)에토트넘구단훈련장에서델피에로와

찍은사진을올렸다.

손흥민은 진정한레전드(true legend)를만나

영광이라고썼다.

선수 시절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91경기

를뛰며27골을넣은델피에로는이탈리아최고의

판타지스타 (Fantasista)로 평가받은 다재다능

한공격수였다.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에서 19년을 뛰며

주장도맡았던,구단의 전설이기도하다.

특히 유벤투스가 승부 조작 혐의로 세리에B

(2부)로강등된 2006-2007시즌에도팀을떠나지

않아팬들로부터절대적인지지를받았다.

델피에로는24일오전영국런던스탬퍼드브리

지에서첼시(잉글랜드)와 2021-2022 유럽축구연

맹(UEFA) 챔피언스르 조별리그 원정경기를 치

른유벤투스와동행해영국을방문했다.

유벤투스가 0-4로완패한이날경기에앞서델

피에로는토트넘훈련장을찾았다. 안토니오콘테

(52 이탈리아)토트넘신임감독을만나기위해서

였다.

영국 언론 이브닝스탠더드는 토트넘이 훈련장

에서특별한손님을맞았다면서 전유벤투스의스

트라이커델피에로가옛동료콘테감독을만났다

고전했다.

델피에로와콘테감독은이탈리아국가대표팀과

유벤투스에서 함께 뛰면서 1995-1996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를포함한여러대회에서우

승트로피를들어올렸다. /연합뉴스

육상신인류 하산 올해의선수최종후보에

세계육상역사를새로쓰는시판하산(28 네덜

란드)이 2021년 세계육상연맹선정올해의선수

여자부최종후보에올랐다.

세계육상연맹은 24일(한국시간) 올해의 선수

여자부최종후보5명을선정해공개했다.

하산은 단거리최강자 일레인톰프슨(자메이

카), 400ｍ허들을인기종목으로끌어올린시드

니매클로플린(미국), 세단뛰기세계기록보유자

율리마르로하스(베네수엘라), 1500ｍ도쿄올림

픽금메달리스트페이스키프예곤(케냐)과 함께

최종후보로이름을올렸다.

2021년하산은네덜란드와유럽을넘어, 전세

계에서가장주목받는육상선수가됐다.

하산은8월7일일본도쿄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육상여자 10,000ｍ결선

에서 29분55초32로 우승했다. 그는 8월 2일

5000ｍ에서도금메달을목에걸었고, 6일1500ｍ

에서는동메달을따냈다.

중거리1500ｍ와장거리5000ｍ, 10,000ｍ에서

동시에 메달(금메달 2개, 동메달 1개)을 획득한

건,올림픽육상역사초유의사건이다.

육상에서 중거리 1500ｍ와 장거리 5000ｍ,

10,000ｍ는 완전히다른종목으로분류된다.

하지만하산은중거리와장거리에서모두최고

기록을만들었고, 신인류라는애칭을얻었다.

하산은 1993년 1월에티오피아아다마에서태

어났지만, 살기 위해서 2008년 고향을 떠났고

난민신분으로네덜란드에인트호번에정착했다.

그는 난민 신분으로 네덜란드에 도착했을 때

정말끔찍했다. 내게는모든문이닫혀있는기분

이었다며 스트레스를줄이고자 밖에나가서운

동을해야겠다고생각했다고떠올렸다.

하산은 학교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수영을하고싶었지만돈이든다는말을들

었고, 배구를하고싶다고얘기할때도돈이드는

종목이라는답을들었다고아픈기억을꺼냈다.

난민 출신인 하산에게 열린 종목은 육상이었

다.하산은 육상은 무료였다.그리고나는 육상

이좋다고말했다고 전설의시작을회상했다.

1988년에제정한세계육상연맹올해의선수에

네덜란드선수가뽑힌적은없다. 신인류 하산은

투표에서도 첫기록에도전한다. /연합뉴스

24일열린2021-2022시즌UCL조별

리그F조5차전에서맨유의호날두가경

기중거세게항의하고있다. /연합뉴스


